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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전력전송(WPC; wireless power conversion)을 통한 휴대용 디바이스의 충전방식은 최근의 각광받는 새

로운 기술분야로 주목 받고 있다. 무선충전 방식은 크게 자기유도 방식과 자기공진 방식, 전자기파 방식으로 

세분화되며, 상용화 관점에서는 자기유도 방식이 가장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며, 자기공진 방식이 뒤를 따르고 

있다. 디바이스 기기의 구성으로는 송신부(Tx)와 수신부(Rx)로 이루어지며, 두 기기 사이의 전자기적 에너지 

전달과정에서의 누설자속(또는 누설 에너지)의 손실을 최소화하여 충전되는 효율을 극대화하려는 목적으로 전

자기차폐 소재가 적용되어 왔다. 주로 사용되는 자성소재로는 FeSiCr, FeSiAl (=sendust) 등이 있으며, 대부분의 

경우 얇은 시트의 형태로 적용된다. 더 나아가 무선전력 전송의 목적뿐만 아니라 근거리 무선통신(NFC; near 
field communication) 용도의 전자기차폐 시트도 이미 상용화 되었으며, 고분자/레진 등과의 혼합을 통한 

Composite 형태가 가장 일반적인 제품이다. 무선전력 전송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투자율(실수부)이 높은 재질

을 선호하고 있으나, NFC는 투자율의 허수부, 즉 손실율이 작을수록 유리하므로, 이 두 가지 특성을 잘 조절하

여 최적점을 찾는 것이 기술의 관건이라 할 수 있겠다. 본 연구에서는 무선전력 전송 및 근거리 무선통신용 

전자기차폐 소재/시트와 관련한 기술적 핵심사항과 최근의 상용화 제품을 통한 트렌드를 알아보고자 한다.

    




